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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의 묘약

한 엽 대한전기협회 연구위원

우리들은 항상 평등하기를 외친다. 수많은 역사 속에서 죽어간 자유의 투사들도 모든 인간이 평

등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그를 위해 싸우다가 죽어 갔지만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어느정도의 불

평등이나 기본적인 불평등은 어쩔 수 없이 존재함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세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부정적인 의미에서

의 불평등이 아니고, 자연계 만물속에 내재해 있는 오묘한 불평등의 의미를 집어 보고 불평등이야

말로 오늘의 우주세계는 물론 지구 땅 덩어리와 우리 세상 모두를 있게 한 요체임을 생각해 보고자

함이다.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 이 세계는 카오스였을 것이다. 무질서와 혼돈 바로 그 자체이다. 그것이

이윽고 무엇인가의 힘에 의해 에너지의 얼룩이 생기고 드디어 힘의 흐름, 즉 에너지의 이동이 시작

된 것이다. 혼돈 그 자체는 아무 일도, 아무 변화도, 아무 의미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허공

중에 힘의 편차가 생겨 비로서 에너지의 흐름이 생기고 물질이 생기고 일이 시작된 것이다. 바로 이

로 인해 불평등이 시작된 것이고 힘의 흐름이 더욱 거세질 수 있는 것이다. 혼돈은 평등할 지 몰라

도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은 서로 다른 소질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원초적인 불

평등이 생기고 이 불평등이 에너지를 만들어 인간사회의 온갖 업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바

로 불평등이란 묘약이 노력으로 나타난 것일 것이다. 상과 하, 귀천이 있어야 비로서 인간세상도 힘

을 발휘하여 인간들을 움직이게 만들어 결국 일을 하게 만든다. 이 세상이 정의와 평등으로 가득찬

세상이라면 무슨 재미가 있고 무슨 일이 만들어 지겠는가. 모든 이들이 다 잘살고 다 귀하고 다 잘

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실제로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이다.

기울어진 평면 위에서만 구슬이 구를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 중에 불평등이란 묘약이 있을 때 비

로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생기게 해줄 것이다. 

무심하게 보이는 자연 속에도 수많은 불평등이 숨겨져 있다고 한다. 분자의 세계도 평등하지 않

다고 한다. 상온의 공기 분자들은 1초에 무려 50억번이나 충돌하고, 그때마다 서로 에너지를 교환

하기 때문에 분자들의 평균 에너지의 값은 공평하게 같아 진다고 한다. 

공기 분자들은 상온에서 음속에 해당하는 평균초속 350M의 속도로 방안을 날아다니지만 섭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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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200도로 차가워지면 돌아 다닐 힘이 없어서 서로 뒤엉킨 액체가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분

자들은 모두 똑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까? 

실제로 같은 물체에 속해있는 분자들이라도 총알처럼 빠르게 날아다니는 분자들도 있고 꼼작 못

하는 분자들도 있다는 것이다. 인간사회에서도 그렇지만 분자의 세계에서도 온도만 정해지면 볼츠

만 분포라는 규칙에 따라 부유한(에너지를 많이 가진)분자와 가난한 분자의 비율이 결정된다는 것

이다. 

인간 세상에서도 대체적으로 상위 20%의 사람이 전체 부의 80%를 차지하고 있듯이 어떤 물체

에서도 상위 20%의 분자들이 총 에너지의 46%를 차지하고 하위 20%분자들은 총에너지의 4%를

나누어 갖는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오묘한 자연의 법칙인가? 그러나 평균보다 100배 이상의 에너

지를 가진 분자는 있을 수 없다니 인간 세상보다는 한결 더 평등하다고 할까? 분자 세계에서는 엄

청난 부나 권력을 가진 거부나 독재자는 없다는 뜻이 되는 것이니 참으로 오묘하기만 하다. 

오묘함 만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더욱 중요한 결과는 만약에 볼츠만 분포에

따르지 않고 에너지 분포가 평등하다면 섭씨 200도가 되어야 얼음이 녹고 3,000도가 되어야 물이

증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는 평균 에너지보다 11배의 에너지를 가진 액체의 물 분자는

훨씬 자유로운 기체로 증발할 수 있고 얼음 속에 갇힌 물 분자도 평균보다 2배의 에너지만 비축하

면 녹아서 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지구는 빙하가 녹지 않아 얼음 덩어리에 불과할 뻔 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비

로운 생명과 조화로움은 모두 분자 세계의 불평등에서 비롯 된다고 한다. 1초에 서로 50억번이나

충돌, 서로의 에너지를 교환함으로써 겉보기에 평등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도 그런 세계 속

에서도 에너지 분포가 불평등 한 것이 바로 볼츠만 분포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 우주를 우주답

게 하고 세계를 세계답게 하여, 그 속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 갈 수 있

게 하고 있으니, 천지 자연의 오묘한 조화야 말로 신의 조화인가 우주의 섭리인지 그 결과에 경탄할

뿐이다. 

인간 세상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인간이 처음 지구 상에 그 모습을 드러낼 때부터 차이를 가지

고 태어난 것은 아닐 것이다. 조그만 힘의 차이가 부의 차이를 가지고 오고 조그만 지혜의 차이가

권력의 차이를 가지고 오게 됐지만, 그렇게 해서 태어난 불평등이야 말로 다시 인간 세계를 힘차게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요, 묘약이다. 

이 땅덩어리도 모든 곳이 다 평평한 대지라면 훨씬 활용도가 높을 것 같지만 사실은 높은 곳이 있

어 이것이 산이 되고 또 낮은 곳이 있어 이것은 계곡이 되어 물이 고여 흐를 수 있게 되니 인간은 산

에 나무를 기르고 물과 땅을 조화시켜 양식을 구할 수 있어 비로소 우리가 생존 가능케 되는 것이

다.

이것이 다 높낮이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불평등에서 생겨날 수 있는 결과일 것일 것이다. 인간 세

상에도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자가 항상 높이 되는 게 아니고 노력에 의해 얼마든지 순서가 뒤 바뀐

다. 적재적소도 중요하고 조금의 뒤엉클어짐도 긴요하니 서로 잘 조화 됨으로써 비로소 인간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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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사를 구비하여 잘 이루어지게 할 수 있으니 이 어찌 불평등의 묘약이요, 힘이라 하지 않을 수 있

겠는가? 

불평등 함으로서 상향하려는 하부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음도 물론이고, 불평등은 또한 차이와

구별로 나타날 수도 있어 이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함의 맛 또한 크다 할 것이다. 말하자면 이것은

조그마한 차이가 만들어 내는 하나의 크나큰 조화이리라. 

우리에게 무한한 에너지와 힘을 주고 있는 태양도 말하자면 거대한 불평등의 심볼이다. 그러나

이 거대한 태양도 태어난 지 50억년이요, 50억년이면 우리 지구와 같이 빛을 내지 못하는 별로 돌

아가 평등하게 되고 만다. 이 우주 전체를 볼 때 모든 것은 평등을 향하여 움직여 가고 있다. 이 우

주 물리계는 엔트로피가 증가해 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빅뱅 이후 약 150억년이 흘러 왔는데 앞으로 또 이만큼의 세월이 흐르면 이 우주는 죽음의 우주

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모든 것은 평등해 짐으로써 결국은 죽음의 틀에 갇혀

끝나고 마는 것일까? 

알 수가 없는 일이지만 불교에서의 가르침을 인용해 봄도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라 믿는다.

이 우주는 べ,㳌,壞,空의 무한 사이클을 돌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㳌劫으로 150억년 동안 계

속되고 모든 것이 발전되어 나가지만 다시 壞劫이 되면 150억년 동안 글자 그대로 모든 것이 파괴

되고 무너지는 세월이 되고 그 다음은 이윽고 모든 것이 평등해져서 아무런 일이 없는 우주의 세월

인 空의 劫으로 역시 150억년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다 다시 べ劫으로 돌아오면 그 어떤 원인으로

이 우주가 다시 생성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한 개의 劫의 기간이 150억년 정도이며 전체적으로 약 600억년을 기준으로 생성 소멸을 되풀이

한다는 것이다. 

이 ⚺劫은 다시 20개의 ン劫으로 쪼개지는 데 한 소겁의 기간은 약 7내지 8억년이라는 것이며,

지금은 주겁의 13번째의 소겁으로 말하자면 내리막길에 들어선 셈이데 갈수록 모든 것이 오염되고

더러워 진다는 것이다. 인간의 수명도 가장 길게는 팔만년이요 지금은 약 100년이지만 주겁의 마지

막 소겁에서는 약 10년 정도라 한다. 그대로 믿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라 쉽지 않지만 그 시사하

는 바는 크다고 생각된다. 

결국은 이 우주의 모습은 생성할 때는 불평등을 향하여 움직이고 소멸할 때는 평등을 향하여 움

직인다. 우주의 㼣⦶가 이럴진 데 우리가 불평등을 탓하고만 있지는 못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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